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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와 신교통사업 및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본격 추진

○ 경기교통공사·대구교통공사 주력사업 노하우 교류를 위한 업무협의 실시

 - 경기교통공사의 DRT1)/MaaS2)사업과 대구교통공사의 철도사업운영 노하우 

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경기교통공사는 21일 오후 2시 대구교통공사와 주력사업인 신(新)교통사업

(DRT/MaaS) 노하우 교류를 위한 업무협의를 경기교통공사 대회의실에서 진

행한다고 밝혔다. 

경기교통공사는 도 단위 최초로 통합 모빌리티서비스(MaaS) 플랫폼인 ‘똑타’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인 ‘똑버스’를 운영 중이다. 이번 업무협의는 이러한 

신교통사업의 벤치마킹을 위한 것으로 대구교통공사 교통정책연구원 한근수 

원장을 비롯하여 주요 부서 실무진들이 경기교통공사를 방문했다. 

이번 업무협의를 초석으로 양사는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사업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추진하는 등 주기적인 교류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교통공사의 도시철도사업 운영 노하우 및 양 공사 간 철도사업 공동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며, 이를 통해 경기교통공사의 향후 철도 운영을 

위한 노하우를 축적할 계획이다.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교통정책연구원장은 “금번 교류는 두 지역의 모빌리티 

발전을 위한 업무협의이며, 향후 대구지역 특성에 맞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연구·개발하는데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양사의 교통사업 교류·협력은 상호 보완을 통

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더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

이라며, “내달 대구교통공사 사장을 직접 만나 협력을 강화하는 등 경기

도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1)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여객의 수요에 따라 운행구간, 
정류장 등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여객운송서비스

2) MaaS(Mobility as a Service): 다양한 이동수단을 연계하여 최적경로와 예약·결제를 제공하는 통합교통서비스


